
 

▌주요 업무 사례▐ 

 

사법연수원생들,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
으로 임용될 기회 얻게 돼 

 

- 지평지성 헌법소송팀이 수행한 “법원조직법 부칙에 관한 헌법소원사건”(2011헌마786 사건) - 

 

 

 

 

 

 

지평지성 헌법소송팀이 사법연수생 821명을 대리하여 수행한 법원조직법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 사

건(2011헌마786)에서 헌법재판소가 2012년 11월 29일 위와 같이 일부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 청

구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입니다. 

 

2011년 7월 18일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은 사법연수생들의 판사 즉시 임용을 제한하고, 

일정 연수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만 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.  법원조

직법 부칙은 개정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곧바로 위 조항을 적용하

도록 하였는데, 헌법재판소는 개정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판사 즉시 임용

을 제한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.  

 

청구인들은 모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바로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판사임용제도에 대한 합리적 

신뢰를 기반으로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사법연수생

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취득하였습니다.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가지게 된 신뢰는 국가의 입법행

위, 즉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40여년 동안 부여된 신뢰이므로 보호가치가 큰 반면, 법조일원화를 통

하여 달성하려는 공익- 즉 ‘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

재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공익’은 청구인들과 같이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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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입소한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

다.  

 

따라서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만큼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판사로 

즉시임용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함에도, 이를 두지 않은 것은 신뢰보

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.  

 

이 사건 일부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모두 법원조직법 부칙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사법연

수원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.  다만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 결정 이전

에 이미 법원에서 사법연수생들을 로클럭으로 선발하였기 때문에, 향후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2013

년 수료 예정인 사법연수생들을 법관으로 임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  법원도 헌법을 준수

할 의무가 있으므로, 헌법에 부합하는 임용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. 

 

[헌법재판소 결정 소개] 

 

 2011헌마786 법원조직법 부칙제1조 등위헌확인 

 

[관련 기사] 

 

 한국경제 - “판사 되려면 경력 3년” 소급적용 위법(2012. 11. 30.) 

 법률신문 - 헌재, “사법연수원 42기에 법관 임용기회 부여해야”(2012. 11. 30.)  

 연합뉴스 - 판사지망 사법연수생에 3년경력 요구 ‘위헌’(2012. 11. 29.) 

 뉴시스 - 헌재 “판사임용 3년 경력 필요, 위헌”(2012. 11. 29.)  

 파이낸셜뉴스 - 헌재, 판사지망 사법연수생에 3년경력 요구 ‘위헌’(2012. 11. 29.)  

 아시아경제 - 헌재, 판사지망 사법연수생에 3년 경력 요구 위헌(2012. 11. 29.)  

 법률저널 - “사법연수원 42기 판사즉시임용불허...위헌”(2012. 11. 29.)  

 아시아투데이 - 헌재, 판사지망 사법연수생에 3년 경력 요구 위헌 결정(2012. 11. 29.)  

 뉴스1 - 법 개정전 사법연수원 입소 연수생에 ‘3년 경력’ 요구 ‘위헌’ (2012. 11. 29.)  

 SBS 뉴스 - 헌법재판소, 판사지망 사법연수생에 3년경력 요구 ‘위헌’(2012. 11. 29.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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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ccourt.go.kr/home/storybook/storybook.jsp?eventNo=2011%ED%97%8C%EB%A7%88786&mainseq=124&seq=21&list_type=05
http://www.hankyung.com/news/app/newsview.php?aid=2012112908131
http://www.lawtimes.co.kr/LawNews/News/NewsContents.aspx?serial=69733
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05961788
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3&aid=0004853935
http://www.fnnews.com/view?ra=Sent1201m_View&corp=fnnews&arcid=201211290100267630015424&cDateYear=2012&cDateMonth=11&cDateDay=29
http://www.asiae.co.kr/news/view.htm?idxno=2012112918163068536
http://news.lec.co.kr/gisaView/detailView.html?menu_code=10&gisaCode=L001013007100008&tblName=tblNews
http://www.asiatoday.co.kr/news/view.asp?seq=734113
http://news1.kr/articles/914936
http://news.sbs.co.kr/section_news/news_read.jsp?news_id=N10015096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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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담당 변호사]  

 

  

이공현 대표변호사 박성철 변호사 구나영 변호사 

 

 

http://www.jipyong.com/kor/m3_view.php?page=1&div=0&idx=1
http://www.jipyong.com/kor/m3_view.php?page=2&div=3&idx=68
http://www.jipyong.com/kor/m3_view.php?page=1&div=3&idx=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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